
대유신소재, 불공정거래 조사
적자공시 3일전 주식 매도 …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작업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영우 회장 부부 등이 적자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유신소재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유신소재는 2010년 흑자에서 2011년 적자로 전환했고 관련내용을 3월13일 공시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공시를 하기 사흘 전인 2월10일 자녀 2명과 부인 한유진씨 등 박영우 회장 가족

4명이 평균 단가 3500원 가량에 227만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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